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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여기 어떻게 알았어?

나 한 번은 내가... 에이, 뭔 일이 있었나는 상관없고, 암튼 숨을 데가 필요했어. 

       우연히 수위실 앞에 있었는데, 문이 열려 있더라. 계단이 보이고, 또 다른 문이 있고, 그리고 여기. 

가 여기선 다 보이네.

나 쟤들은 우리 못 봐.

가 어떻게 알아?

나 사람들이 얼마나 올려다본다고? 나만 믿어.

가 수위 아저씨 돌아오면?

나 아무도 신경 안 쓴다며? 그런 말 한 사람치곤, 잡힐까봐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 너. 

가 한 발짝 앞으로 디디면 어떻게 될까?

나 죽지. 당연히.

가 그래?

나 10 미터가 넘는데 그럼.

가 나, 전에 체조 했는데.

나 저 밑에 트램펄린 없다.

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길 올려다볼까? 눈치 챌까?

나 야, 뭐야? 까딱하면.

가 안 떨어졌잖아.

나 에이씨, 너 정말. 진짜 꼭 저기 바닥에 머리를 꽝 박을 수 있었다고.

가 네가 붙들었잖아.

나 안 붙들었음?

가 네가 붙들 줄 알았거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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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 미안해요, 너무 늦었죠? 뭐, 아직 안 시켰어요?

나  예, 아직.

가  에이, 그냥 시키지. 저녁은?

나  먹었어요.

가  뭐 먹었어요?

나 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었어요.

가  미안해요. 무슨 취조하는 것처럼 꼬치꼬치 캐물었네요.

나  드셨어요?

가  저도 대충 아무거나 주워 먹었어요. 올 때 비 맞지 않았어요?

나  조금.

가  바람이 부니까 우산이 별로 소용이 없네요. 비는 역시 창 너머로 볼 때가 아름다워요. 뭐 세상 일이   

   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.

나  여기, 나쁘지 않네요.

가  처음?

나  당근!

가  커피 값이 비싼 것만 빼면 나쁘지 않아요.

나  천정이 높아서 좋아요.

가  5미터 20이래요. 아마 서울시내에 있는 커피숍 중에서 가장 높을 거예요. 

나  오래 된 것 같아요. 가구들도 그렇고, 저 샹들리에도 그렇고.

가  일제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그러는데,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. 

나  용케도 남아있군요, 이런 건물이.

가  몇 년 전부터 허문다, 허문다 하는데도 아직 안 허무는 걸 보면 몇 년은 더 버티겠죠. 새로 들어서는  

    건물도 저 높이를 유지할까요?

나 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?

가  그렇겠죠? 인생의 낙이 하나씩 줄어드네.

나  흠...

가  무슨 뜻이죠, 그건?

나  아무 뜻도 아니에요. 그냥 맞장구 친 거예요. (웃는다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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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아니 이런 우연이! 이런 걸 인연이라고 하나요?

나 악연도 인연이라면.

가 벌써 일주일 째.

나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죠. 

가 내가? 난 갈 길 가던 중인데요. 

나 많이 한가하신가 봐요. 전쟁 준비로 이 지역 모든 부대가 정신없다던데. 

가 훈련은 일반 병사들이 하는 거고. 난 전략을 짜는 브레인!

나 그럼 가서 전략이나 짜시든가요. 

가 밤낮으로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을 짜느라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. 

나 적성이 아닌 듯. 일찌감치 다른 길 찾아보시죠. 

가 어제 내가 보낸 선물, 포장도 안 뜯고 돌려보냈더군요. 

나 내 게 아니니까요. 

가 풀어봤다면 생각이 바뀌었을텐데. 

나 얼마나 대단한 선물이기에. 

가 직접 확인하세요. 

나 관심 없어요. 

가 언제쯤 내 마음을 받아줄 겁니까. 당신 때문에 내 속이 까맣게 타다 못해... 음... 타다 못해 

나 잿더미. 

가 빙고! 잿더미가 되었어요. 내 마음을 단번에 읽어내다니! 역시 우린 하늘이 내려준 운명의...       

       운명의... 

나 아, 좀!

가 나도 안 해! 못해! 됐어요. 그만합시다. 사실 난 번지르르한 말 따윈 믿지 않아요. 말은 입 밖으로  

       내뱉는 순간 공기처럼 휙 사라져버리지. 하지만 내가 가진 것들은 절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. 

나     뭘 가졌는데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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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 안녕하세요. 당신이 발로쟈?

나  네, 안녕하세요. 

가  반가워요.

나  이건 당신에게.

가  무슨 꽃인가요?

나  로도덴드론이예요.

가  로도... 데... 친절도 하셔라.

나  그런데 어머니는?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.

가  엄마는 당직이에요. 차 마실래요?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젊고 예쁜 여자와 단 둘이 있는 거죠.

나  그리고 외로운... 

가  네?

나  젊고 예쁜, 그리고 외로운... 

가  ... 그렇긴 하죠. 늘 그런데요 뭐.

나  미안해요, 화내진 마세요.

가  아니예요, 당신 이름을 잊어버렸군요.

나  발로쟈.

가  아 그렇지, 발로쟈. 내 이름은 릴랴에요.

나  알고 있어요. 그런 이름은 잘 잊혀 지지 않죠. 아주 특이하니까.

나  뭐가 그리 특이하죠?

가  꽃이 연상되니까요, 백합요.

가  재미있네요. 당신 혹시 식물학자인가요?

나 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

가  식물학자적인 기호가 엿보여서요. 로도... 백합. 당신 결혼은 했나요?

나  그랬죠. 지금은 아니지만.

가  지금은 자유다! (웃는다)


